
 보 도 자 료 

 

국제갤러리 

 

장미셸 오또니엘, 자비에 베이앙 

(Jean-Michel Othoniel, Xavier Veilhan) 

 

 

  

©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2010년 5월 22일 – 2010년 6월 26일 

 

 

○ 관람 안내 

전시작가:  장미셸 오또니엘 (Jean-Michel Othoniel),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 

일       정: 2010년 5월 22일 – 2010년 6월 26일  

장       소: 국제갤러리 1관 1, 2층 (문의: 735-8449) 

개관 시간: 월요일-토요일: 10am - 6pm, 일요일: 10am - 5pm 

 

 



 보 도 자 료 

○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작가 장미셸 오또니엘(Jean–Michel 

Othoniel, 1964년생) 과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 1963년생)의 2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두 명의 프랑스 작가들은 90년대 초부터 설치, 조각, 회화 등의 다양한 작업들을 선

보이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들은 조각과 설치, 평면회화를 병행하며 주

로 인간의 실존문제와 함께 사물의 본성, 변화, 승화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가역적인 문제들에 관

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관객,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재료의 물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이해와 결합되어 다양한 프로젝트의 작업들로 발전해

왔는데, 이들이 보여주는 만국공통의 감각적인 작업들은 프랑스 전역을 넘어서서 해외에서까지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9년 베르사이유 궁에서의 개인전(자비에 베이앙)을 비롯하여 

프랑스 전역의 공공장소에 작품을 제작하여 선보이며 국내의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화랑인 엠마뉴엘 페로틴 갤러리와 국제갤러리와의 오랜 기간의 교류를 통한 교환

전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이 두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대

형 설치 작품을 비롯하여 조각과 회화 작품 등 총 20여 점이 전시된다.  

 

○ 작가 소개 및 작품세계 

 장미셸 오또니엘 (Jean-Michel Othoniel) 

 

장미셸 오또니엘은 작업초기부터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의 속성과 그것의 변이과정들에 관심

을 가져왔다. 나선구조와도 같이 유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증식하는 세포와도 같이 생명력 넘치는 작

품으로 유명한 그는 하나의 사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며 변화되는 부분에 작업의 초

점을 맞춘다. 그는 이러한 변화와 승화, 변이의 과정을 인생에서의 상처와 피해의 관념들과 연결시

키면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찾는다. 일례로 대표적인 목걸이 형상의 작업에 대

해 그는 “나의 작품은 인생의 긴 여행이자 슬픔과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1997년에는 빨간 유리로 제작된 작은 흉터가 있는 목걸이를 제작해 대중들에게 나눠주는 프

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치유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초

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그는 작품에 유리라는 재료를 도입한다.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유리

는 그 자체로 성격이 굳어져 있지 않고,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형태로 변환되기 좋은 요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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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명하고 반사가 많은 재료의 특성은 작가 자신의 예술적 태도를 대중의 공간에서 소통하고 함

께 공유하기에 적합하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유리’이라는 재료가 지니는 물

질성에 대한 오랜 연구와 실험을 기반으로 완성되었다. 보다 정교한 유리작업을 위해 작가는 이태

리 무라노의 유리공방과의 협업을 시도하여 작업을 진행해왔다. 10여 년에 걸친 유리작업은 그에게 

“유리 세공사” 란 별칭을 얻게 하기도 했다.  

 

장미셸 오또니엘은 1964년 셍 에티앤느(St. Étienne) 태생으로 1991년 독일의 권위있는 미술제인 

카셀 도큐멘타에 참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를 이용한 작업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한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목걸이 작업을 진행해왔다. 프랑스 지하철역

사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업 ‘Kiosque des Noctambules’을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그는 

이후 다양한 공공기관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설치와 조각, 드로잉

들을 병행하며 꾸준한 전시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2005년에 아트바젤의 “Art Unlimited”에 “눈물의 

보트” 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전세계 큐레이터들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올해의 전시로는 올해 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의 작품전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

다. 장미셸 오또니엘의 작품은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두 센터와 카르티에 재단을 비롯하여, 미국의 

MoMA와 뉴욕 공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자비에 베이앙은 정치적인 메시지나 의식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브제 자체의 표피적인 질감과 

시각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고전적인 작가이다.  

스스로 자신을 “재료를 실험하는 작가”라 명명할 만큼 그는 온갖 신기술과 재료들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작품기법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실험해 온 그는 1980년대 이후 사진과 조각부터 

영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미디어 소통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미적 언어를 개발해오고 있다. 작업

을 진행함에 있어, 작가의 주된 작업의 소재가 되는 것은 작가 주변의 지인들과 동료 등의 실존적 

인물들이다. 그는 이러한 실제 인물들을 3D 영상스캔으로 디지털화 하여 폴리우레탄이나 풀리스테

렌을 소재로 공장의 자동화된 기계처럼 찍어낸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소재를 깎거나 다듬어가는 방

식이 아닌 자동화된 기계적 프로세스를 통해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물성화되고 비인격화된 제작

물이 실상 실존적 가치와 의미를 담아낸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작가는 작품이 물리적

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아우라로 드러나는 일련의 환상, 대상에 깃

든 추억 등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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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에 베이앙은 1963년 프랑스 리옹 태생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작업을 통해 작가로서

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매체들을 실험하며 작품을 제

작하고 있는데 그의 작업 영역은 회화, 조각, 설치를 넘어서서 사진, 영화까지도 아우른다.  

이중 특히 유명한 작업으로는 작가 자신의 지인들이나 동료, 심지어는 작가 자신까지도 모델로 삼

아서 작업한 확대된 사이즈의 인체, 동물 조각상들이 있다. 이 작업들은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프랑스의 다양한 기관과 공공 장소에서 선보인바 있다. 자비에 베이앙의 작품은 유수의 기관을 통

해 소장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몬트리올 현대미술관과 퐁피두 센터 등이 있다. 그

는 2009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2011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

인전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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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Jean-Michel Othoniel > 

 
Grand Collier alessandrita 

2010 
Murano glass, steel 
 244 x 82 x 16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Grand Amant suspendu (vert) 
2009 

Murano glass, steel 
137 x 18 x 18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Twin Lovers 
2008 

Murano glass, steel 
300 x 190 x 130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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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Xavier Veilhan > 

 

"Le Cheval"  
2009 

Painted steel, red paint 
200 x 260 x 60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Jean- Philippe Vassal" 
2009 

Cast aluminium, polyurethane paint 
223,1 x 77 x 47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Anne Lacaton" 

2009 

Cast aluminium, polyurethane paint 

151,1 x 50,7 x 112,9 cm 

Unique 

“Courtesy of Kukje Gallery, Inc.,” 
 


